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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경집

● 인문학자

● 저서: <엄마 인문학>, <인문학은 밥이다>, <생각의 융합>, 

                     <나이듦의 즐거움>, <생각을 걷다> 등

아무리 빠르게 달려도

인간은 경주마를 

이길 수 없다.

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

‘말 타는 법’을 배우고 

익히는 것이다. 

미래 설계는 

불안과 체념을 완전히 벗어날 때 

가능하다. 

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경주마는

절망과 불안 그리고 

체념을 받아들이는 유령이 아니라

희망과 기대의 경주마여야 한다.

김경집의 <6I 사고 혁명> 중에서

'말 타는 법'부터


